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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푼다…45개 기
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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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회혁신센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출범
주거·안전·일자리 등 실생활 중심 의제 10건 실행
지역이 스스로 해답 찾는 구조, 대전형 모델 구축

▲ 사회혁신센터 24일 2025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실행 협약식 장면. 사진 앞줄 가운데 이상호 센터장

대전에서 시민의 시선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해법을 찾는 협업 플랫폼이 한층

더 진화했다. 민간과 공공, 학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2025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본격 출범하며,

일상 밀착형 지역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 사회혁신센터는 24일, 민·관·공·학 협력체계 기반의 '2025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실행 협약

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과제 수행에 돌입했다.



|

https://www.ccdailynews.com/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3


▲ 협약서 서명 진행

협약식에는 공공기관, 대학, 공기업, 민간단체 등 총 4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 플랫폼은 관 주도의 일방적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제안하고, 이를 다양

한 주체가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구조다. 이는 단순 행정 처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만

들어내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로 평가받고 있다.

▲ 협약식 장면



올해는 대전디자인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남대학교 등 10개 기관이 신규 참여하며, 2024년

보다 범위와 역량이 대폭 확대됐다. 플랫폼은 모두 10개의 의제를 선정해 실천에 나서며, 주거 취약

계층 지원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어린이 교통안전 등 지역민 삶과 밀접한 주제들로 구성됐다.

특히 첫 번째 실행 의제로는 '쪽방 주민과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과제가 선정돼, 현

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 외에도 △스쿨존 내 노란발자국 설치를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정감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이 중심

을 이룬다.

▲ 사회혁신센터 이상호 센터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상호 센터장은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단지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협력의 방식이자 시민 주도형

혁신 모델"이라며 "지자체와 기관이 시민과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직접 해법을 만들어간다는 점에

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35개 기관이 8개 과제를 함께 해결했고, 올해는 45개 기관이 10개 의제에 도전하

는 만큼,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참여기관의 전문성과 현장

의 목소리가 결합해 대전형 혁신 거버넌스 모델이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사회혁신센터는 향후 실행 의제의 추진 경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실적 중심이 아닌 공공성과 지

속가능성 중심의 성과 평가 체계를 정착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플랫폼 참여 주체들 간의 협력 사례도

정리해 향후 타 지역과의 공유·확산에도 나선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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